
긴급 사태 조치 연장에 관하여 

 

2021년 5월 28일(금요일) 발표 

 

금일, 정부 대책 본부가 긴급 사태 조치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현 또한 

코로나 19대책 본부 회의를 열어 긴급 사태 조치를 연장할 것과 조치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연장 후의 기간은 6월 20일(일요일)까지이며, 조치 내용은 지금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〇특히 2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염력이 강한 변종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조기 증상 악화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외출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음식점에 대한 요청 및 협조금】 

韓国語（KO） 



 

 

〇식사 시의 감염 방지를 위해 현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은 특조법에 따른 ‘명령’을 고려 중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근 등】 

〇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출근자 수 70% 줄이기를 목표로 재택근무의 활용, 

휴가 사용의 촉진 등을 부탁드립니다. 

출근 시에도 시차 통근, 자전거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방법을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사업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해 주십시오. 



최근, 사업소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휴게실, 

편의실, 흡연실 등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감염 상황】 

〇최근 13 일 연속으로 전 주의 같은 요일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 일 200 명 전후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병상 사용률은 5 월 27 일 기준 67.9%, 중증 병상 사용률은 5 월 27 일 

기준 47.6%입니다. 

【해제 예상】 

 

〇긴급 사태 선언 해제는 ‘완전한 종료’가 아니며, 질병의 억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감염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조치를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갈 생각입니다. 

 

【자택 요양자 지원】 



 

〇현재 2,700명이 넘는 자택 요양자에 대해 새롭게 생활과 의료에 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생활 지원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6월 1일부터 식사 등의 무료 

배송을 실시합니다. 자택 요양자 중 식료품의 확보가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식사의 보완을 위해 레토르트 식품과 통조림, 수프, 소독액 등의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〇의료 지원은 자택 요양자 중에서 기저 질환자 등 의료 제공의 우선도가 

높은 분과 특별한 사정 없이 숙박 요양에 동의하지 않은 분에게 숙박 요양 

조언팀의 간호사, 보건사가 숙박 요양의 장점을 친절히 설명하여 입소를 

촉진합니다. 이 또한 6 월 1 일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자택 요양자 중 보건소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야간과 휴일에 발열과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검진과 상담이 가능한 지역 검사・진료 

의료 기관을 안내하는 전용 다이얼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의료 기관의 

취합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긴급 사태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유행하지 않도록 감염의 봉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민 여러분 및 사업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모쪼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